
다이와보 - 계속 진화하는 “벤타일”이 롱 셀러 

 

“벤타일(ventile)”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해군이 북극해에서 활동하던 

해상 근무자들을 위한 내수복(耐水服)용 원단으로 개발된 순면 고밀도직물이

다. 

위사밀도를 극한(極限)까지 바디로 쳐 넣은 고밀도 순면직물로서 방수·발

수효과를 갖추고 있다. 

 

◎ “벤타일” 제1세대, 많은 고난 극복 

다이와보는 1966년에 “벤타일”의 상표를 등록하여 이미 37년 동안 롱 셀러

(long seller)의 기록을 갖고 있다. 초기에는 국가적으로 외화획득이 절실한 과

제였으므로 수출이 가장 우선 되었었는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엔화절상이 

시작되자 수출의 길이 급격히 막혔으며, “벤타일” 수출도 끊어지고 말았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자위대(自衛隊)가 내수복을 조달하게 되었는데, 여러 

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직물 중 “벤타일”이 자위대 규격품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일본내 영업은 군수납품부터 시작되었다. 

“벤타일” 직물은, 당시 후(厚)직물로서 가장 구조가 견고한 피카놀(Picanol) 

직기로 제직하였는데, 위사를 초고밀도로 짜기 위한 강력한 바디침(beating)의 

충격으로 직기의 프레임(frame)이 갈라지고, 바디를 고정시키는 부품은 연달

아 부러져, 직기를 보강하는 등 각종 부분을 개량하였다. 그러면서 다이와보

도 독자적인 고밀도 직물제직기술이 축적되었다. 

그뿐 아니라 겨우 제직은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염색에도 문제가 많았다. 

처음에는 연속 염색가공으로 시작하였는데, 염료의 침투성과 직물의 구김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직물이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액이 직



물의 내부까지 잘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생산초기의 “벤타일” 염색은 

표면에만 물들고, 천의 내부까지는 염료가 침투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김문

제는 가공할 때 기계로 천이 들어갈 때와 기계에서 나올 때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손으로 구겨지지 않도록 펴주었다. 

군납이 추진되고 있던 1977년에 어떤 어패럴 메이커가 코트용 소재로서 

“벤타일”을 주문하여, 민수생산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는 특수직기에, 특수

원사와 특수 기술을 동원하여야 하므로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납기를 지키

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어패럴 메이커는 “벤타일” 직물로 “오토바이”의 “라

이더(rider)”복을 직접 만들어 입고 심한 비바람 속을 타고 돌아 다녀 본 다

음 주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봉제면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면직물은 길이가 줄어

드는데, 고밀도직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봉제까지 포함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으면 상품화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어패럴과의 문제도 공

동으로 해결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기술을 만들어냈다. 

용도개발도 코트뿐만 아니라 스포츠복 메이커가 마운틴 파카(mountain parka)

용 소재로 선정함으로써 생산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 제4세대까지의 진화(進化) 

1985년 염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압 지거(high pressure jigger)의 개발

로 직물의 내부까지 염색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벤타일”의 제2세대가 시작

된다. 동시에 매우 뻣뻣한 소재를 부드럽게 하여 캐주얼 분야로 쉽게 뛰어 

들 수가 있었다. 

제3세대는 “벤타일”을 단사로 제직하면 방수성이 떨어지므로 언제나 쌍사



(雙絲)로만 제직하고 있었는데, 1996년부터 단사로 제직한 “벤타일 기어”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벤타일 기어”는 30수 단사, 40수 단사로 고밀도직물

을 제직하고, 고기능성과 독특하게 빳빳하면서도 차진 맛이 있다. 소재 설계

의 베리에이션(variation)을 넓혀, 가격면에서 부담스럽지 않아, 젊은 층의 타

운 캐주얼(town casual)소재로서 젊은 세대를 위한 “벤타일”로 확산되었다. 

제4세대의 “벤타일”은 현재 생산되고 있다. 2000년에 “스트레치(stretch) 벤

타일”이 개발되었다. 스트레치 소재가 옷감으로써 불가결한 기능이 되어, 레

이디스의 팬츠에도 스트레치성이 요구되었다. 다이와보는 스트레치 시리즈 

“큐론”을 상품화하고 있어, 이 스트레치 기술과 고밀도직물기술을 하나로 짜

맞추어 개발하였다. 

또한 고밀도직물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상품도 많이 개발되었다. 기술적

으로 어렵다고 하는 필라멘트를 경사로 한 고밀도직물을 개발하고 “벤토네”

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하이카운트 합섬 필라멘트를 경사로 하고 

고급 세번수면사를 위사로 하여 제직함으로써 가볍고, 방수성과 통기성이 좋

은 소재가 개발되었다. 

또한 이중직(二重織) 스트레치 “믹스큐브”도 이와 비슷하여, 다른 소재와의 

본딩(bonding)이나, 이중직의 총칭으로서 타운 캐주얼로서 확대되고 있다. 

원조인 “벤타일”도 방수성, 투습성, 통기성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현재 내

수성은 수압이 1,200mm 이상과 700mm 이상의 두 타입이 있으며, 양산(洋傘)

감은 250mm 이상, 트럭의 면범포 덮개는 500mm 이상으로 되어 있다. 

원사의 번수구성, 직물의 두께, 가공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에는 세탁가공상품도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다. 기능은 어디까지나 기본이므

로, 이 직물에 첨가하여 빳빳한 맛, 차진 맛, 부드러운 감을 만들어 내고 있

다. “벤타일”은 원래 고기능소재인데 직물의 태, 터치(touch)와 같은 감도의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 롱 셀러로 된 “벤타일” 

다이와보가 37년째 롱 셀러(long seller)상품으로서 “벤타일”을 생산하고 있

다. 2004년 춘하절 상품으로서도 바지, 코트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

로도 원사의 차별화로 일본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주문자 브랜드로 생산하는 OEM에서도 코트나 타운 캐주얼도 더욱 확

대해 나갈 것이며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 

2회 고객만을 위한 상품소개전을 열고 있고, 중국에서도 판매거점으로서 상

하이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구미지역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상사나 뉴욕 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벤타일”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시대와 더불어 진화(進化)해 왔다. 고밀

도 직물기술은 지금도 신상품 개발과제로 되어 있어 원사, 제직, 가공, 봉제

에 이르기는 기술 노하우는 국제경쟁에서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신을 갖

고 있다. 


